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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3∼6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양상을 4년에 걸쳐 관찰하고자 하였다.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분석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

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의 학업

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 학습자의 자아개념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자

아개념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

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는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통해 진로의식의 초기값과 발달에 간접적

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 관계에서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독립적인 예측 경로를 파악함

과 동시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부모의 지지와 자녀의 자

아개념과 이후 이들의 발달양상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

후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

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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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원하는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정

도를 개인의 진로의식 성숙도(career maturity)라고 한다(Crites, 1978; Super, 1990).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직업세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 세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WEF, 2016). 이

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에게는 미래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진로성숙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

고 있다. 진로발달이론(Super, 1957) 이론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기는 진로의식 성

숙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다양한 진로 탐

색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상위학교로의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업 성취의 향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성숙한 진로의식 성숙도를 지니게 하고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미래의 직업에 부합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을 진로의

식 성숙도의 예측 변인으로 상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선애, 노혁, 2008; Gottfredson, 

1981). 즉, 학습자의 개인적인 흥미와 적성들을 진로의식 성숙의 선행요인으로 고찰하

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 싼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러한 환

경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Bong, 2008). 이와 같은 

현상을 숙지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학습

자 개인의 요인 뿐 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 싼 환경적 요인을 중요한 예측 변인으

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Ferry, Fouad & Smith, 2000). 

환경적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는 

바로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초기부터 특정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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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상희, 

2012).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학습자가 지각하는 환경적 요인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단일한 구인으로 

상정하여 탐색하여 왔다(김수리, 이재창, 2007; 우영진, 홍혜영, 2011; 이지연, 2013).

그러나 사회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능을 구체화․세분화 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부모의 

지지의 종류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따라서 부모의 지지가 차별적으로 진로의식 

성숙도를 예측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

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 따라 이들 구인의 예측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Patrick, Ryan & Kaplan, 2007; Song, Bong, Lee &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 정서적 지지로 세분화하여 진로의

식 성숙도에 대한 이들 구인의 예측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단일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탐색하여 왔다(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그러나 학습자의 진로의

식 성숙을 예측하는 지지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그 

예측력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의 선행연구에서 종단데이터를 중심

으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 궤적을 밝힌바 있으나 진로성숙의 발달 초기인 

초등학생 시기부터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신효정, 이문희, 2011;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응택, 2017; 최수미, 2009). 

일부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부모의 애착과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관계를 종단적으

로 검증하기도 하였으나 부모의 지지를 단일한 구인으로 상정하거나(안혜진, 정미경, 

2015), 사회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하지 않았다(허균, 2012).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

아 진로의식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개인의 자아개념이다. 자

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정옥분, 

2004), 이와 같은 인식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환경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역동적으로 

작용한다(Skaalvik, 1997). 이처럼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인 자아개념은 개인의 다

양한 양상을 토대로 형성되는 다면적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다(Shavelson, 1982).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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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 개인은 부모의 학문적,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적성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지가 진로의식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은 진

로의식의 형성에 중요성을 지니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와 개인요인,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 정

서적 지지의 독립적인 구인으로 구분하고 각 구인의 예측력을 통한 발달 궤적을 고찰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진로의식 성숙과 같은 개인의 발달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며 

형성되기 때문에 종단적 접근으로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연구문제

에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Singer & Willet,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세분

화화여 검증함과 동시에 이들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함과 

동시의 이들 변인 간 예측관계의 변화 양상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 예측관계를 먼저 검증한 후 이들 변인 간 예측관

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후 4년 동안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는 어떠한 발달양상을 보일 것인가?

둘째,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각각 다르게 예측할 것인가?

셋째,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매개할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

진로의식 성숙은 개인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준비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er, 1990).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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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Crites(1978)는 진로의식 성숙을 진로 결정

을 위해 요구되는 대처 능력의 개념으로 정의한 반면, Super(1990)는 진로성숙을 직업

선택을 위한 발달과업에 따른 준비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은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1951)에 의하여 발

달적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진로와 직업 선택의 결정은 특정 

시기에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달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의사 결정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인

식과 의사 결정의 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동기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과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이와 같은 주

장에 맞물려 최근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uepr와 그의 동료들(1996)은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관한 인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동기 초기와 같은 이른 발달의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과 흥미, 가치관을 비롯한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진로성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따라서 개인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이 사

회적인 가치의 영향 안에서 합리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준비 자세를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소연희, 2011). 

개인의 진로성숙을 예측하는 중요한 사회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 변인이 있다(소연

희, 2011). 부모는 학습자의 동기와 학업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존재이다(Bong, 2008). 부모들의 긍정적이며 적절한 개입은 개

인의 직업 성숙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Young & 

Friesen, 1992), 학습자의 동기를 매개로 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양

난미, 이은경, 2008).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은 긍정적인 모습

을 나타냈으며(Guay, Senecal, Gauthier & Femet, 200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

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속될수록 진로성숙의 발달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박효희, 신정민, 신진아, 2006). Lent와 그의 동료들(2002)은 한 개인이 직업의식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능력, 성격과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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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

였다. 다른 학자 역시 이와 같은 성장발달 과정에서 특히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기 

이전에 형성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선택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Roe & Lunneborg, 1990).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모델로서 직업적 동기를 

부여하고 특정한 직업이 가지는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구체적

인 행동과 언어와 같은 의식적 표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직업가치를 자녀에게 전

달하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관계 형성, 상호작용, 대화소통은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영진, 홍혜영, 2011).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다양한 측면의 지지를 지각하게 되면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

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자율성과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서양의 학습자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는 진로의식 성

숙에 있어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선미, 심인선, 2003). 따라

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

식 성숙도의 예측 양상을 반복측정을 통한 종단 관찰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부모-

자녀 관계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의식의 발달과정에 있어 이

와 같은 관계의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구

인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부모 지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자녀의 

동기와 학업 성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지지의 종류를 세

분화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amre & Pianta, 2005; Johnson, Johnson 

& Anderson, 1983).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는 대표적으로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

(Song et al., 2015). 부모의 학업적 지지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부모의 관여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도

움을 포함한다. 반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영역

에서 자녀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정

서적 지지는 학업에 있어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줌으로써 자녀가 심리

적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업에 집중하여 높은 성취를 달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Ahmed et al., 2010; Song et al., 2015). 반면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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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

로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전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학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는 하지만 불안

을 일으키고 성취를 예측하지 못 하였다(Song et al., 2015). 하지만 아직까지 진로성

숙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구별하는 연구는 부족하여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진로의식 성숙도에도 구별되는 영향을 

보일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2.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 이 고려

될 수 있다. 진로의식의 성장이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Super 

(1957, 1990)의 주장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개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흥미, 가치관, 가치 등)과 자아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냐하면 자아개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아우르는 주관적인 자각이므로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중요한 내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개인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

과 자신을 둘러 싼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때

문에 적응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Isaacson & Brown, 2000). 더욱 구체적으로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 탐색과 활동 등에서 

구체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나타낸다(Dillard, 1976).

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Heller, 2002). 개인의 자아

개념은 발달 초기에 형성되지만 고정적이지 않으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 혹은 저하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개념

은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깊이 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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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설정하는 진로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안혜진, 정미경, 2015; Super et al., 1996). 김현옥(1989)는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할수록 진로관련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더욱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숙(1997) 역시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의 성숙은 정

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학습자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로

의식을 지니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

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Holland, 1982), 연구 대상에 따라 상관관계가 변화

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Lawrence & Brown, 1976). 또한 학습자의 자아와 

관련된 변인은 실질적으로 진로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두 변

인간 예측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현림, 주문자, 2007). 따라서 개인

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따른 진로성숙 의식의 발달 궤적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한 시기의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를 주로 검증하였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진로

의식 성숙의 변화추이와 함께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김종운, 김지현, 2008; 

정혜정, 최인실; 2004). 자아개념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서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발달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

으며 진로의식역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향방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인들 간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3. 부모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변화 

추이 검증

부모의 지지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하여 그 예측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박효희, 성태제, 2008; 허균, 2013). 개인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지받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에 공감한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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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McCormick & 

Kennedy, 1994). 초등학교 4학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의식 성

숙도를 예측하는 관계를 검증한 장영은(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의

식 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이 두 변인 간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매개하였

다. 이처럼 학습자 개인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는 진로의식 성숙을 직접 유의하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진로의식 성숙을 예측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학업적,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고(Laible, 

Carlo & Roesch, 2004),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균형을 

맞추는 직업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인식을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보이는 양면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의 학업적지지 또한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검증될 필요가 있다(Song et al., 2015).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의 

예측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개념을 부모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로 상정하되 단일한 시점이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아닌 

4번의 반복측정을 통한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의식 성숙의 개념에는 개인의 발달 궤적을 포함하는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진로의식 성숙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지닌다(신효정, 이문희, 2011). Hartung

과 그의 동료들 역시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는 진로의식에 대해 역

설하였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이뿐만 아니라 진로의식 성숙을 자아

의 이해,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계획과 진로선

택을 통합,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정의한 국내 연구도 진로의식 성숙

의 발달적 측면을 인정하였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6).

따라서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적 관점에서는 자기이해와 이해 수준에 따른 직업 선

택의 양상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중요하게 다룬다. 허균(2012)과 박효희, 성

태제(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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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학습자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진로 탐색과 관

련된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Tuckman(1974)이 아동기 진로개발 교육이론을 토대로 직업에 대한 

이해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진로발달의 성장기인 중학교 시

기의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er, 1990). 청소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이상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연

구는 중학교 이전 학습자인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관찰하였다는 데 연구의 차별성

이 있다. 학습자들의 발달 속도는 더욱 빨라져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시기가 초등학

교 고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학습자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같은 동기적 요인, 부모와 교사들의 영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의식 성숙은 이루

어 질 수 있다(Super et al., 1996). 이전 연구를 보면 청소년기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전환기에 학습자

의 동기는 하락하고(Eccles et al., 1993)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Marsh & 

Hau, 2003).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정체감에 혼란(Marcia, 1980)을 경험하는 동

시에 학문적 과업을 강조하는 학업 환경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Urdan & Schoenfelder, 2006).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보이는 이러한 

엇갈리는 발달양상을 고려할 때, 전화기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

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가 

4년에 걸쳐 나타내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실

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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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화와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net Growth Model)

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 궤적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의 개인 내

적인 변화와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이의 영향력 역시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

닌다(Meredith & Tisak, 1990). 즉,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면 개인의 변화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장

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존재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정

서적 지지로 구분할 때 진로성숙의 예측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Hamre & 

Pianta, 2005; Johnson, Johnson & Anderson, 1983).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부모의 

관여와 지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

라 미래를 준비하고 환경을 이해하며 미래의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소연희, 

2011; Super et al., 1996).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부모의 지지와 진

로의식 성숙도와의 관계에서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학습자의 발달에 따

른 변화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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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한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3차년도(2012년)∼6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종단연구는 층화2단계집락추출 방식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

교 1학년 및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개의 표본 패널(panel)을 구성하였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4년 간 부모의 지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자아개념, 진로인식 성숙도의 변화와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의 경우, 먼저 108개 초등학교가 조

사대상 학교로 추출되었으며, 다음으로 이들 학교에 대하여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목표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059명이었다. 6차년도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응답을 완료한 학생 수는 총 3.462명으

로 1차년도 조사대상의 68.4%이다. 6차년도 신규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

용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4,543명(여학생 1,747명, 남학생 1,840명, 미기입자 926명; 

1차년도 4,310명, 2차년도 3,662명, 3차년도 3,563명; 4차년도 3,667명)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3차년도(2012년)에서 6차년도(2015년도)에 걸친 4개년도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들 자료 중 학생 설문지의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인

식 성숙도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응답 중 학

부모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2차부터 자료획득이 가능한 관계로 학습자들의 학문적, 

정서적 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기인 3차 자료, 측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의 초기 

시작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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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학업적 지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

하는 것을 도와주신다.’와 ‘부모님께서는 내가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는 것이다. 3∼6차년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78로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 역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서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따라서 높은 점수는 학생들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6차년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91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학생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5문항으로 측정

되었다(예.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모든 차년도에서 Cronbach's alpha .94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진로의식 성숙도

진로의식 성숙도는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정도로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

었다(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와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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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도 이겨낼 것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3∼6차년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92∼.94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값과 왜도 및 첨

도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의 특징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구인에 대한 발달 양상을 확인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

여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여 구인 간 종단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

여 처리하였는데. 이 방법은 여타의 결측치 처리 방법들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추정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Graham, 2009). 모델 검증을 위해서는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참고하였다. RMSEA는 .10 이하,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Ⅳ.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변수별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의 평균은 대체로 높은 편이

었다. 전체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22에서 .98 사이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은 .02에

서 .56 사이이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의 정상분포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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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별 기술통계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 학업적 지지 1차 1 5 3.96 .87 -.73 .27

부모 학업적 지지 2차 1 5 3.84 .87 -.58 .12

부모 학업적 지지 3차 1 5 3.73 .85 -.40 .02

부모 학업적 지지 4차 1 5 3.69 .84 -.39 .10

부모 정서적 지지 1차 1 5 4.15 .88 -.98 .56

부모 정서적 지지 2차 1 5 4.06 .88 -.80 .27

부모 정서적 지지 3차 1 5 4.04 .85 -.69 .19

부모 정서적 지지 4차 1 5 4.06 .83 -.74 .43

자아개념 1차 1 5 3.93 .86 -.63 .21

자아개념 2차 1 5 3.84 .85 -.48 .03

자아개념 3차 1 5 3.81 .81 -.31 -.14

자아개념 4차 1 5 3.83 .80 -.27 -.26

진로의식 성숙도 1차 1 5 4.22 .71 -.78 .35

진로의식 성숙도 2차 1 5 4.01 .76 -.42 -.26

진로의식 성숙도 3차 1 5 3.89 .74 -.22 -.31

진로의식 성숙도 4차 1 5 3.91 .74 -.29 -.12

2. 변수별 분석 모형

1) 부모의 학업적 지지 

먼저 부모의 학업적 지지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

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χ2(8, N= 

4,543)=530.70, p<.001(CFI=.870, TLI=.837, RMSEA=.120). 이에 비하여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χ2(5, N=4,54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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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CFI=.980, TLI=.990, RMSEA=.042).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3.94이였으며 분산은 .41이었다. 변화

율의 평균은 -.09였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부

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조사 시기에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가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

견되는 패턴 중 하나이다.

표 2

부모의 학업적 지지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530.70/8 .870 .837 .120 3.80* .36* 　 　 　

선형변화 45.43/5 .980 .990 .042 3.94* .41* -.09* .03* -.04*

*p<.001.

2)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

였다. 정서적 지지의 무변화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χ2(8, N=4,543) 

=242.19, p<.001(CFI=.947, TLI=.933, RMSEA=.080). 그러나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χ2(5, N=4,543)=88.17, p<.001 

(CFI=.981, TLI=.962, RMSEA=.061).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4.12이였으며 분산은 .45였다. 변화율

의 평균은 -.03이었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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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부

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5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

적 지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인데,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이다. 

표 3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242.19/8 .947 .933 .080 4.07* .38* 　 　 　

선형변화 88.17/5 .981 .962 .061 4.12* .45* -.03* .03* -.05*

*p<.001.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

변화모형 역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χ2(8, N=4,543)=256.37, p<.001 

(CFI=.939, TLI=.924, RMSEA=.083). 하지만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다 더 우수

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χ2(5, N=4,543)=83.12, p<.001(CFI=.981, 

TLI=.962, RMSEA=.059). 

자아개념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3.90이였으며 분산은 .40이었다. 변화율의 평균

은 -.02였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

아개념이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것은 자아개념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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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자아개념이 높았다면 이후 자아개념의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문에 성장

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 중 하나이다.

표 4 

자아개념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256.37/8 .939 .924 .083 3.85* .34* 　 　 　

선형변화 83.12/5 .981 .962 .059 3.90* .40* -.02* .03* -.04*

*p<.001.

4) 진로의식 성숙도 

진로의식 성숙도의 모형을 결정하고자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

다. 무변화모형은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χ2(8, N=4,543) 

=1166.11, p<.001(CFI=.706, TLI=.633, RMSEA=.179). 이에 비하여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χ2(5, N=4,543)=151.87, 

p<.001(CFI=.952, TLI=.904, RMSEA=.080). 

진로의식 성숙도의 경우, 초기값의 평균은 4.20이었으며 분산은 .29였다. 변화율의 

평균은 -.14였으며 분산은 .03이었다.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진로성

숙도의 평균은 매년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

다는 것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초기값과 공분산의 변화율 역시 -.04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1차년

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았다면 이후 진로의식 성숙도가 더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크기 때

문에 성장모형에서 종종 발견되는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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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

χ2/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1166.11/8 .706 .633 .179 4.01* .26* 　 　 　

선형변화 151.87/5 .952 .904 .080 4.20* .29* -.14* .03* -.04*

*p<.001.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 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

였다. 자아개념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CFI와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서는 모형의 우수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χ2값과 AIC을 근거로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Δχ2이 73.37이고 ΔAIC가 60.77임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비교 결과

　 χ2 df CFI TLI RMSEA AIC

부분매개 428.128 73 .989 .979 .033 586.722

완전매개 501.494 79 .987 .977 .034 647.494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결과모형을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지지(β=.136, p<.001)와 정서적 지지(β=.562, p<.001)의 초기값은 모

두 자아개념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자아개념 초기값에 대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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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예측력 측면에서는 학업적 지지 초기값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보다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CI=5.667).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 모

두 자아개념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학업적 지지 변

화율(β=.133, p<.05)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변화율(β=.404, p<.001)은 모두 자아개

념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측력 측면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변화

율의 예측력이 학업적 지지의 예측력보다 높았다(CI=2.556).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

학교 6학년 시기의 학습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업적, 정서적 지지를 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형

성에 있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인식에 대한 변화율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의 변화율 역시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β=.203, p<.001) 

으로 변화율을 부적(β=-.111, p<.05)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이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

로의식 성숙도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213, p<.001).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로부터 학업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당시 높은 진로의식 성숙

도를 보이지만 이후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

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변화율이 빠를수록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변화율 또한 빨

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β=.635, p<.001)과 변

화율(β=.130, p<.01)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며, 자아개념의 변화율 역시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자아개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높은 진로의식 성숙도

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후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개념의 감소율이 빠를수록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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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결과모형

표 7

연구모형의 표준화 및 비표준화 경로계수

　 β B S.E. P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136 .135 .038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002 .000 .016 .979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133 .140 .062 .024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562 .534 .036 .000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042 -.011 .015 .472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404 .427 .063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203 .169 .029 .00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111 -.030 .013 .025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60 -.062 .055 .259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026 -.020 .032 .525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69 .018 .015 .223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13 .220 .061 .000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635 .530 .026 .000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130 .035 .012 .003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549 .537 .04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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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검증

간접경로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진로의

식 성숙도 변화율 간 자아개념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제외한 모든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Sobel 검증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3.50***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25*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초기값 11.99***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초기값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86**

부모 학업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00

부모 정서적 지지 초기값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71

부모 학업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2.22*

부모 정서적 지지 변화율 → 자아개념 변화율 → 진로의식 성숙도 변화율 5.83***

*p<.05. **p<.01. ***p<.001.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

년까지 4년간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

의식 성숙도의 발달궤적을 관찰하였으며 이들 간의 종단적인 관계 역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 자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들은 선형변화모형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초기값과 변화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변수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와 종단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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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4년 간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자

아개념 그리고 진로의식 성숙도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이전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에 학습자들의 동

기는 저하되고 자아개념의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발달적으로 동기와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혜진, 정미경, 2015; Eccles et al., 

199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

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역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감소한다

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안혜진, 정미경, 2015). 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별하여 측정함으로

써, 학습자가 인식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에 비하여 더욱 많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양상에 대해서는 결과 해석과 논의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다른 

변인과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갈수

록 진로의식 성숙도도 함께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던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

는 결과이다(박효희, 성태제, 2008; 허균, 2012).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

년부터 3년간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발달을 살펴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양상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로 12세에서 17세까지 학습자의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12세에서 

15세의 연령대에 비하여 15세에서 17세까지의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더욱 성숙하기는 

하지만 진로에 대한 확실성은 15세 즈음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진로의식의 하위 

영역과 발달 시기에 따라 발달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하기

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기만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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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아개념의 발달을 살펴보았을 때는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발달양상을 보였지만 고

등학교 시기까지 포함하면 U자형 발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송수지, 남

궁지영, 김정민, 2012). 진로성숙도가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

였을 때, 진로의식 성숙도 역시 발달의 기간을 확장하여 본다면 U자형 발달양상을 보

일 수 있음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김현옥, 1989; 이영숙, 1997).

2. 진로의식 성숙도의 차별적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의 

역할 검증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학

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차별적인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부모 지지의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경우, 초기값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경우, 변화율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학업적 지지의 초기값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

화율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습자들의 진로의식 성숙도가 선형적

으로 감소하였던 변수별 분석 모형 결과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업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일수록 시간에 흐름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도의 

저하의 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

와 진로의식 성숙도 모두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던 변수별 분석 모형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감소 폭이 커질수록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 

폭 역시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를 강하게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직업에 대하여 가지

는 직업소명의식, 공동체 개념, 사회인으로서의 발전 통로와 같은 진로의식 성숙에 있

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김현

미, 임은미, 2012).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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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트레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처럼 진로의식 성숙도의 초기값

을 높게 예측함과 동시에 이후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Song et al., 2015). 이와 같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서는 학습자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구별되는 역할에 대한 

축적된 경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은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

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중학교로 진학 한 이후에 지각하는 학업적 지지의 

변화율보다는 학습자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지의 수준이 

추후의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관여와 진로의식 

성숙도와의 정적인 예측관계를 밝혔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소연희, 2011). 따라서 

학습자들의 진로의식의 성숙의 시작시기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면 일정기간의 시간

이 흐른 뒤에도 학습자의 진로의식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3.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

연구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각각 자아개념

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

구에서 밝혔던 부모의 지지가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예측 변인이

라는 결과(장영은, 2010; Laible, Carlo & Roesch, 2004)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자아개

념의 변화에도 학습자가 지각하는 지지의 변화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발달

적 측면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지지의 설명변량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개인의 자아개념의 형성과 변화에 모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의식 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의 직접적 예측력은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가 자아개념의 초기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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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고려할 때, 예상대로 부모의 지지가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을 설명하는 있어서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

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업적 지지에 비하여 자아개념을 더 크게 예측하였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자아개념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진로

의식 성숙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적 

측면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서적 측면의 지지는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진로의식 성숙도의 

발달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자의 발달 양상에 따른 진로의식의 성숙도 변화를 검증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학습자의 연령대는 일부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초

등학교 고학년 진입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낮은 연령의 학습자

를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허균, 2013). 둘째,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

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수준 즉, 초등학교

와 중학교의 환경의 차이 정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단 자료라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학교 간 특성 차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의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정서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인의 차별적인 예

측 경로를 발견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낸 바와 같이 학습

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지는 진로의식 성숙도의 변화에 다른 예측력

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

도의 예측 변인을 횡단적인 측면에서 탐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발

달 양상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 추이를 밝혀내었다. 따라서 종단 자료를 근거로 학습

자의 발달 변화에 따른 진로의식의 성숙도의 발달 추이를 검증할 수 있었으며 그 결

과,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적 특성이 모두 진로의식 성숙의 발달에 주

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던 부분이므로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학

문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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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진로 설정과 진로 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학습자의 바람직한 진로 설정은 물론 

진로의식 형성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하는 교

육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

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진로설정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진로성숙도의 

형성과 발전, 지속에는 부모의 학업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

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

녀가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높은 학문적 성취

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학문적 지지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적 지

지는 단기적이며 가시적으로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을 촉진시킴으로 진로의식 성숙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직업 체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

으로 자녀의 의견에 공감하여 주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

모의 학업적 측면의 단기적인 개입만으로도 진로의식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직업과 관련한 체험과 활동에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자의 진로의식 성숙의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

고 이를 위한 부모 의식의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모

의 학업적․정서적 지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지역, 국가 차원

의 프로그램과 제도 및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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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emotion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4 years

Lee, Sun-Young*․Song, Ju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predictive patterns of parental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self-concept,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s perceived by learners using 4 years of data of SELS(Seoul Education ​
Longitudinal Study).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showed that initial 

values ​​of parental academic support statistically predicted the initial valu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but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s negative. Additionally, the change rate of parental emotional support 

statically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parental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learners’

self-concept. The initial value of learner’s self concept predicted the initial value 

an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in a significant manner, and the rate 

of change of self concep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 rate of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t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while also highlighting the independent predictive path of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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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otional support in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he learner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support and the self-concept of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the sixth grade of 

junior high school as well as the maturity of career consciousnes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propose a 

practical educ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er’s career consciousness 

and were also able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Key Words: career maturity, parental academic support, parental emotional 

support, self-concep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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